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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 200* 200개국개국개국개국    이상에서이상에서이상에서이상에서    12121212억억억억    명명명명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시청한시청한시청한시청한    TV TV TV TV 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어드벤처    시리즈시리즈시리즈시리즈    <Man vs. Wild><Man vs. Wild><Man vs. Wild><Man vs. Wild> 의의의의    주인공주인공주인공주인공, 26, 26, 26, 26개개개개    

나라에나라에나라에나라에    25252525개개개개    언어로언어로언어로언어로    번역된번역된번역된번역된    저서를저서를저서를저서를    500500500500만만만만    권권권권    이상이상이상이상    판매한판매한판매한판매한    저저저저자의자의자의자의    지구지구지구지구    탐험기탐험기탐험기탐험기        

*  *  *  *  지구상에서지구상에서지구상에서지구상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위험한위험한위험한위험한    곳곳곳곳, , , , 가장가장가장가장    척박한척박한척박한척박한    곳에서도곳에서도곳에서도곳에서도    모험을모험을모험을모험을    멈추지멈추지멈추지멈추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살아남을살아남을살아남을살아남을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전략전략전략전략, , , , 

저자가저자가저자가저자가    직접직접직접직접    경경경경험하고험하고험하고험하고    익힌익힌익힌익힌    기술과기술과기술과기술과    풍성한풍성한풍성한풍성한    사진사진사진사진, , , , 그림그림그림그림    자료가자료가자료가자료가    총망라된총망라된총망라된총망라된    정보서정보서정보서정보서        

 

  <The Island>(NBC), <Running Wild>(NBC), <Breaking Point>(Discovery) 등 영국과 미국, 중국

에 방영된 8편의 TV 시리즈에 출연하며 최고의 모험가로 꼽히는 저자 ‘베어’가 그간의 모험을 통

해 배우고 익힌 생존 기술과 지구 곳곳의 놀라운 모습을 소개한 시리즈를 완성했다. 총 두 권의 

책과 네 권의 액티비티 북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에서,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모험을 하면

서 스스로 느낀 열정과 에너지를 어린 친구들에게 생생하게 전한다. 집 안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

는 대신 밖으로 나가 전혀 몰랐던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그 소중한 경험

을 친구들과 나누어보라고 독려하는 이 책의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준다. 앞서 발표한 25권의 저서

가 전 세계에 500만 권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일으킨 저자답게, 쉬운 문장과 

사진과 도표,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총동원하여 캐도 캐도 끝없이 나타나는 모험의 

짜릿한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한다.  

 

        1111권권권권. . . . 베어베어베어베어    길스의길스의길스의길스의    익스트림익스트림익스트림익스트림    플래닛플래닛플래닛플래닛((((Bear Grylls Extreme PlanetBear Grylls Extreme PlanetBear Grylls Extreme PlanetBear Grylls Extreme Planet) )))    

  세상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장소는? 가만히 서 있으면 번개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장소는? 가장 

위험한 음식은? 1권에서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최고’를 찾아 나선다.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얇은 곳, 가장 추운 곳, 가장 더운 곳, 가장 무서운 곳, 가장 작은 곳 등 제목에 걸맞게 

무엇이든 상상 그 이상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흥미로운 모험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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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권권권권. . . . 베어베어베어베어    길스의길스의길스의길스의    서바이벌서바이벌서바이벌서바이벌    캠프캠프캠프캠프((((Bear Grylls Survival CampBear Grylls Survival CampBear Grylls Survival CampBear Grylls Survival Camp) )))    

  숨도 못 쉬게 덥거나, 뼈가 시리게 추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 야생에서 먹을 것과 

물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까?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호시탐

탐 잡아먹으려고 나를 노리는 맹수를 피하려면? 2권에서는 어떠한 날씨, 환경에서도 무사히 살아

남아 모험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이 소개된다. 그림과 사진으로 예시가 충분히 제시되어 

초보 모험가라도 누구든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다.  

 

 

 

 

 

 

 

 

        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    북북북북    1111권권권권. . . . 동물동물동물동물    탐정탐정탐정탐정((((Bear Grylls Activity Series: Animal DetectiveBear Grylls Activity Series: Animal DetectiveBear Grylls Activity Series: Animal DetectiveBear Grylls Activity Series: Animal Detective) ) ) )     

  호랑이 발자국과 늑대의 발자국은 어떻게 구분할까? 저자는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숫자를 세어보고, 스티커를 붙이고, 관찰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야생에서 마

주치는 동물들과 친숙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동물마다 좋아하는 은신처, 좋아하는 먹이와 싫어

하는 행동을 파악하려면 탐정 못지 않은 관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놀거리로 제시한다.  

        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    북북북북    2222권권권권. . . . 위험한위험한위험한위험한    동물들동물들동물들동물들((((Bear Grylls Activity Series: Dangerous AnimalsBear Grylls Activity Series: Dangerous AnimalsBear Grylls Activity Series: Dangerous AnimalsBear Grylls Activity Series: Dangerous Animals) )))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개구리, 몸집은 어마어마한데 성질은 순한 동물, 사람도 꿀꺽 삼

킬 수 있는 뱀까지, 흥미로운 퀴즈와 정보, 미로찾기를 통해 온갖 위험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    북북북북    3333권권권권. . . . 컬러링컬러링컬러링컬러링    북북북북    ----     정글에서정글에서정글에서정글에서((((Bear Grylls Colouring Books: In the JungleBear Grylls Colouring Books: In the JungleBear Grylls Colouring Books: In the JungleBear Grylls Colouring Books: In the Jungle) ))) 

  바로 나무 뒤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곳, 정글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크기도, 성질도, 모습도 

다 다른 동물과 식물들을 색칠하며 배울 수 있다. 별난 외모의 온갖 동물들과 만날 수 있는 특별

한 경험이자, 어디에서 만난 동물인지 작은 지도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간단한 특징도 소개되

어 흥미를 더한다.  

        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액티비티    북북북북    4444권권권권. . . . 컬러링컬러링컬러링컬러링    북북북북    ––––    파충류파충류파충류파충류와와와와    양서류양서류양서류양서류((((Bear Grylls Colouring Books: ReptilesBear Grylls Colouring Books: ReptilesBear Grylls Colouring Books: ReptilesBear Grylls Colouring Books: Reptiles&Amphibians&Amphibians&Amphibians&Amphibians) ))) 

  진정한 모험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들! 바로 파충류와 양서류다. 숲과 강가의 식물들과 

몸 색깔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신기한 파충류와 양서류의 개성 넘치는 모습을 직접 색칠해보고 서

식지, 좋아하는 먹이, 특징도 배울 수 있다.  

 

<<<<저자저자저자저자    소개소개소개소개>>>>    

베어 그릴스(Bear Grylls)는 영국의 작가, 모험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이다. 아내, 자녀 셋과 

함께 바지선을 집으로 삼아 런던 템스 강과 웨일즈의 외딴 섬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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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실화를실화를실화를실화를    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바탕으로    한한한한    소설소설소설소설. . . . 글로글로글로글로    쓰인쓰인쓰인쓰인    세상이지세상이지세상이지세상이지만만만만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희망과희망과희망과희망과    더더더더    밝은밝은밝은밝은    미래를미래를미래를미래를    꿈꾸게꿈꾸게꿈꾸게꿈꾸게    한다한다한다한다....””””    ––––    

「「「「퍼블리셔스퍼블리셔스퍼블리셔스퍼블리셔스    위클리위클리위클리위클리」」」」    

*  * * * ““““전쟁이전쟁이전쟁이전쟁이    남긴남긴남긴남긴    참상참상참상참상, , , , 사람간의사람간의사람간의사람간의    유대유대유대유대, , , , 에너지를에너지를에너지를에너지를    불어불어불어불어    넣는넣는넣는넣는    문학의문학의문학의문학의    힘까지힘까지힘까지힘까지, , , , 풍부한풍부한풍부한풍부한    통찰을통찰을통찰을통찰을    선사하는선사하는선사하는선사하는    

책책책책””””    ––––    「「「「스쿨스쿨스쿨스쿨    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라이브러리    저널저널저널저널」」」」        

* * * * ““““인간의인간의인간의인간의    인내력과인내력과인내력과인내력과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것을것을것을것을    지킬지킬지킬지킬    줄줄줄줄    아는아는아는아는    것의것의것의것의    중요성을중요성을중요성을중요성을    깨닫게깨닫게깨닫게깨닫게    하는하는하는하는    아름다운아름다운아름다운아름다운    스토리스토리스토리스토리””””    ––––    「「「「북리스트북리스트북리스트북리스트」」」」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모여드는 곳, 형용할 수 없는 악취를 내뿜으며 거대한 산처럼 자리한 쓰

레기 더미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폐기물처리장 

‘스텅 메안체이 근처에는 무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쓰레기 곁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간다. 기림

과 상라이 부부도 아들 니사이와 함께 그들 틈에 끼어 고된 삶을 이어간다. 다행히 벽이 있는 집이 

있어 마땅히 비바람 피할 곳도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부부에게는 태어나면

서부터 줄곧 병을 달고 사는 아들이 있었다. 니사이의 약값과 세 식구의 생활비는 모두 바로 근처

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나왔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기운이 닿을 때까지 남들이 버린 잡

동사니를 파헤치고 다시 팔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부부의 직업이었다. 하지만 겨우 쥔 몇 

푼의 돈은 거의 다 별 효과도 없는 니사이의 약을 사느라 금세 바닥나는 생활이 반복됐다. 게다가 

부부가 감당해야 할 짐이 또 하나 있었다. 허름한 집에 사는 대가로 내야 하는 월세였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집주인은 세준 집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집세를 모으고 다녔다. 소피압 신이라

는 이름 대신 ‘소 같은 여자’로 불리는 그녀는 퉁명스럽고 인정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싸늘한 태도

로 늘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찾아왔다. 하필 남편 기림이 깡패들을 만나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크게 다쳐서 돌아온 다음 날, 소피압 신은 어김없이 월세를 받으러 나타났다. 그나마 남은 돈도 약

값으로 다 써버린 바람에 집세 낼 돈은 턱없이 모자랐고, 상라이는 집주인이 쏟아내는 협박과 비난

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밀린 집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으면 당장 쫓아내겠다는 

말을 전하러 온 소피압은 상라이 네 집에 있는 책들을 발견하고, 눈을 떼지 못한다. 책들을 다 가져

가도 되겠냐고 묻는 소피압을 보며, 상라이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집주인에게 글

자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아픈 아이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픈 생각이 절실했던 

상라이는 글을 배우면 그 희망에 좀 더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마침 눈 

앞에 글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 동안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매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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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었던 소피압은, 놀랍게도 상라이의 부탁을 수락한다. 그때부터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자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상라이는 소피압에게 글을 배우면서 그녀의 거칠고 못된 겉모습이 가슴 아픈 과거를 묻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된다. 소피압은 한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지성인이었지만, 공

산 단체 크메르 루주가 캄보디아를 통치하던 시절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다. 술로도, 일부러 

사람들을 냉대하며 센 척 하는 태도로 일관해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에 괴로워하던 소피압은 쓰레기

를 뒤지며 목숨을 연명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상라이를 보면서 그 긍정적인 마음을 조금씩 배

우기 시작한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상라이는 문학이라는 너무나 방대하고 멋진 세계에 발을 들

이고, 전에 몰랐던 세상의 진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소피압이 돌연 예고도 

없이 사라지고 니사이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지독한 쓰레기의 악취만큼 폭력과 추행, 질병도 만연한 절망의 장소에서 끝까지 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빛이 존재할 수 있으며 누구나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자

격이 있다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그린다. 쓰레기장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야기 속 끔찍한 현실이 소설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전율을 느끼게 한다.  

 

        <<<<저자저자저자저자    소개소개소개소개>>>>    

  캠론 라이트(Camron Wright)는 글쓰기와 홍보를 공부하고 소설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데뷔 

소설 『Letters for Emily』는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리더스 초이스 상(Readers 

Choice award)’을 수상하고 ‘더블데이 북클럽(Doubleday Book Club)’ , ‘리터러리 길드(Literary 

Guild)’의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